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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=뉴시스]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컨설팅.(사진=농어촌공사 경남 제공) 2025.09.09.photo@newsis.com

*재판매 및 DB 금지

[창원=뉴시스] 김기진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10개 시·군에서 수립하고 있는

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했다.  

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2023년 제정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별 시군에서

수립하고 있다. 

기본계획은 농어촌이 직면한 과소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삶터·일터·쉼터로써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미래 농어촌 공간을 만

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경남 18개 시·군 전체가 계획 수립 대상으로 가장 추진이 빠른 시군은 양산시, 의령군, 합천군이며, 기본계획을 거의 마무리하

고, 주민 공청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 정도 만을 남겨두고 있다. 

진주시, 사천시, 김해시, 함안군, 창녕군, 고성군, 남해군, 산청군, 함양군, 거창군은 주민의견수렴,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며 기

본계획을 한창 수립 중에 있다. 



창원시, 밀양시, 하동군은 하반기에 계획 수립 착수 예정이고, 통영시와 거제시의 경우 올해는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.

컨설팅은 경남연구원, 국립농업과학원, 공사 농어촌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지역개발 전문인력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

팀이 시군별로 자문하는 형태로 전체적인 순서는 ▲계획 내용과 진행 상황 발표 ▲계획 내용에 대한 컨설팅 ▲질의응답 내용으

로 진행되었다. 

이렇게 수립된 기본계획은 10년 후 해당 시군의 미래 모습을 담은 공간계획으로 농식품부 농촌협약 및 개별 공모사업(일반농

산어촌개발사업, 농촌공간정비사업 등),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 등 여러 부처 공모사업과 지자체 자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

하는 밑그림으로 사용된다. 

한편 농어촌공사는 경상남도와 경남광역지원기관으로서 공동으로 신규 정책사업인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에 시군 담당자의

시행착오와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sky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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